
2018년 4월 27·28일 19주말판

날씨와 생활

TV 프로그램 28일 (토)27일 (금)

국산, 수입 자동차 4개 업체가 23만대가 넘
는 대규모 리콜조치를 받았다.

국토교통부는 26일 기아, 현대, 랜드로버, 폭
스바겐 등 4개 브랜드 10개 차종 23만1013대
에 대해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
(리콜)한다고 밝혔다.

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 중 기아차의 모닝(T
A) 등 2개 차종 19만562대는 연료 및 레벨링

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인한 균열로 연료가 새고
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.
현대차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
9579대, 기아차 니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
2만9988대는 엔진클러치 구동장치 결함이 문
제가 됐다. 이로 인해 장치 내 오일이 새고 전기
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.

국토부 관계자는 “1년에 약 5000건 차량에서
화재가 나는데 원인 불상인 경우가 많다”고 설
명했다.

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·판매하는
레인지로버 벨라 550대는 외기유입조절 작동
장치의 제어소프트웨어에서 오류가 발견됐
다. 이로 인해 작동장치 부품이 변형되거나 파
손될 수 있고, 외부 공기 유입이 안돼 창유리
습기가 제거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
수 있다.

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·판매하는 폭
스바겐 투아렉 3.2 등 3개 차종 334대는 연료펌
프 내 부품 결함이 지적됐다. 연료압력에 의한
균열이 발생해 연료가 새면 역시 차랑화재로 이
어질 수 있다.

이들 해당 차량은 각 사의 서비스센터에서

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. 이번 리콜과 관련
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
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
한다. 만약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
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
있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
(080-200-2000), 현대자동차(080-600-6000),
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(080-337-9696), 아우
디폭스바겐코리아(080-767-0089)로 문의하
면 된다.

국토부는 차량 결함정보를 수집·분석하는
자동차 리콜센터(www . c a r . g o . k r ,
080-357-2500)를 운영하고 있다. 홈페이지에
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
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
김재범 기자 oldfield@donga.com

기아·현대·랜드로버·폭스바겐…대규모리콜
국토부 4개사리콜명령
기아차 4개 차종 등 총 10개 대상
부품결함화재위험, 안전운행지장
26일부터 서비스센터서 무상 수리

ZKW 직원이 차세대 헤드램프 제품을 테스트하고
있다. LG전자는 글로벌 자동차조명 업체인 오스트
리아 ZKW를 인수한다. 사진제공｜LG전자

전자업계의 자동차 전장사업 경쟁이 치열
한 가운데, LG전자가 글로벌 자동차조명 업
체를 인수한다.

LG전자는 26일 이사회에서 자동차용 헤드
램프 제조사인 오스트리아 ZKW를 인수하기
로 결정했다. LG전자는 지분 70%를 7억

7000만 유로(약1조108억원)에 인수하는 계약
을 체결했다.나머지 30%는 LG가 3억3000만
유로(약 4332억원)에 인수해 총 인수대금은
11억 유로(약 1조4440억원)다. LG전자는 ZK
W 인수로 자동차 부품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
화하고 차세대 융복합 제품 개발 등을 통해 미
래자동차부품시장을주도한다는계획이다.

ZKW는 BMW와 벤츠, 아우디 등 완성차
업체에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다. 생산량
기준으로 보면 프리미엄 헤드램프 시장 톱

5에 들어간다. 지난해 매출은 약 12억
6000만 유로(약 1조6500억원)이며, 최근
5년간 연 평균 20%대 성장을 하고 있다. LG
전자는 인수 후에도 현 경영진을 그대로 유
지하고, 오스트리아 현지 직원 고용도 최소
5년 간 유지하기로 했다.

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은 “이번 인수로 빠
르게 성장하는 LG전자 자동차 부품 사업의
성장동력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”며 “LG전자
의 앞선 IT기술과 ZKW의 프리미엄 헤드램프

기술을 결합해 자동차 라이팅 업계를 선도하
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일 것이다”고 말했
다. 김명근 기자 dionys@donga.com

LG, 글로벌자동차조명업체 ‘ZKW’ 1조4440억원인수

벤츠BMW공급헤드램프제조사
“혁신적제품통해시장주도할것”

롯데마트(사진)는 중국 베이징 지역 21곳을
중국 유통기업 우마트에 매각한다.

롯데쇼핑은 26일 “중국 베이징의 화북법인
을 현지 유통사 우마트 그룹에 매각한다”며
“매각 대상 점포는 베이징 지역 마트 10개, 슈
퍼마켓 11개이며, 매각 대금은 한화 약 2485억
원”이라고 밝혔다. 우마트 그룹은 지난해 말 기
준 중국 내 약 900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 연 매
출이 한화 약 8조7000억 원인 대형 유통사다.

그동안 롯데마트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조
치로 99곳에 달하는 현지 점포 중 87곳의 영업
이 중단되고 나머지 점포 매출도 80% 이상 급
감하자 지난해 9월부터 매각을 추진해왔다. 하

지만 영업정지
가 풀리지 않아
인수 의향이 있
던 기업들이 중
국의 보복을 우
려해 협상을 포

기하는 등 매각 작업이 진전되지 않았다.
이번 매각을 계기로 중국 내 나머지 롯데마트

매각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. 롯데쇼
핑 측은 “화동법인(상해, 강소지역)은 현재 잠재
매수자들과 협상 중으로 빠른 시일 내 주식 매매
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”이라며 “화중법인(중
경, 성도지역)과 동북법인(심양, 길림지역)도 지
역 유통업체들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”고
했다. 정정욱 기자 jjay@donga.com

규제족쇄풀리나…중국롯데마트 21개매각

매각대금 2485억원규모

서울남부지방법원이 종합교육기업 ㈜에듀
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한
언론사의 A국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
을 확정지었다.

이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이 이 언론사
를 대상으로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을 법원에
청구한 데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 사항이다.

2017년 7월 A국장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
“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기사
를 쓸 것”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. 발언 내용
에는 “팩트 10%만 있으면 소설 50%, 나머지는
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
다”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.

이후 8월 2일 이 언론사는 실제로 에듀윌 관
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.

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처분은 해당 기
업이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요구에 의해 피해를
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
볼 수 있다.

이 기업 관계자는 “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
로 한 B2C 사업이 주 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
기사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이슈가 보도
될 경우 매출 타격이 크다. 해당 매체사는 이를
악용하여 부정보도를 빌미로 광고 협찬을 요구
해 와 상당히 위협적인 부담을 느꼈다”고 말했
다. 양형모 기자 ranbi@donga.com

교육기업에부당금품요구한언론사국장벌금형

200만원약식명령확정

편집｜신하늬 기자


